
수고하고무거운짐진자들아! 
다 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쉬게 하리라.  
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, 나의 멍에를 메

고내게 배우라. 
그리하면너희 마음이쉼을 얻으리니
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

라.
〈신약성서〉마태복음 11장 28~30절

도시와 농촌,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느티나무 그늘
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. 시골 마을 어귀에
큼지막이 자리 잡은 느티나무 정자목, 도시의 공원,
아파트내소공원, 대학캠퍼스에도느티나무그늘은
넉넉한 쉼터다. 성서의 구절을 느티나무가 읊조리는
것 같다. 느티나무 아래는 정자나 평상, 벤치가 마련
되어 있다. 그 아래서 나누는 담소는 저절로 은은하
고 여유로워진다. 갑론을박 하기를 좋아하는 노인들
도 그 아래서는 신선이 된다. 느티나무 아래서 책을
읽는여학생의모습은그대로한폭의그림이다. 
느티나무의 별명은‘나무의 황제’다. 은행나무와

함께 수명이 가장 길다. 몇 백 년은 보통이고 웬만하
면 천 년을 훌쩍 넘긴다. 산림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
각 지자체가 지정, 관리하고 있는 고목은 약 1300 그
루다. 그 중 느티나무가 7100 그루로 가장 많다. ‘고
목=느티나무’라는 등식이성립한다. 
목재 또한 제일로 친다. 나뭇결이 곱고 황갈색의

중후한 윤이 나며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이 적다. 건조
시킬 때 비틀림이 적고 단단하여 충격과 마찰에 강
하다. 천마총을 비롯한 임금의 시신을 모시는 관은
느티나무로 만들었다. 건축재로는 영주 부석사 무량
수전, 해인사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법보전, 고
궁과 사찰의 기둥 역시 느티나무다. 탁자 뒤주 장롱
궤짝 등의 가구 재료도 느티나무를 최고로 친다. 음
향이 좋아 악기를만드는재료로도쓴다. 
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다보면‘오수’라는 마을이

있다.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신라시대 거령
현(현재의 전북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)에 김개인(갏
蓋仁)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. 그는 개 한 마리를
기르고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 항상 데리고 다녔다.
개 역시 그를 충심으로따랐다.
어느 따뜻한 가을 날, 그는 개를 데리고 이웃마을

친구 집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만취하여 귀가 길에
그만 지금의 원동산 부근 풀밭에 쓰러져 깊은 잠에
빠지고말았다.
그런데 난데없는 들불이 일어 김개인의 생명을 위

협하게 되었다. 주인의 생명이 위급함을 알아차린
개는 주인을 입으로 물고 밀면서 깨우려고 온갖 노
력을 다했다. 그러나 술에 곯아떨어진 주인은 주위
의화마(火魔)도 아랑곳없이깨어날줄몰랐다.
뜨거운 불길이 점점 주인의 옆까지 번져오자 개는

주인을 깨울 수 없음을 깨닫고 가까운 냇물로 쏜살
같이 달려가 온 몸에 흠뻑 물을 묻혀와 잔디를 적시

기 시작했다. 수백 번을 이렇게 왔다갔다하여 잔디
는 물에 젖고 싸늘함을 느낀 주인은 잠에서 깨어났
다. 그러나 기진맥진한 개는 주인의 옆에 쓰러져 죽
고 말았다. 주위를 둘러본 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
김개인은 몸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개를 부여안고
크게 애통해했다. 
주인은 개를 장사지낸 뒤 개의 무덤 앞에 자기가

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두었다. 그 후 그 지팡

이에서 싹이 트고 자라 큰 느티나무가 되었다. 이 때
부터 마을 이름을 오수(獒樹 : 개나무 마을)라 부르
게되었다.
그 동안 세월에 씻긴 비석과 느티나무만 있던 것

을 1975년에 의견비각과 개 동상 등을 세우는 등 주
변 정화사업을 했다. 1982년부터 해마다 4월이면 경
로행사, 효자효부, 표창 백일장 우수 견 초청묘기대
회, 개 가면무도회, 의로운 개 시상식, 전국 개 달리
기대회, 예쁜 개 못생긴 개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
를 개최하고 있다. 최근에는 개 역사박물관과 개 동
물원 건립사업을추진하고있다.
구전으로 내려오던 오수의 개 이야기를 백남혁 씨

와 故 심병국 씨 부자(父子)의 노력으로 <고려악부

(高麗겦府)>의‘견분곡(犬墳曲)’과 최 자의 <보한집
(補閑集)>에 수록된 의견비(義犬碑)의 본고장이 이
곳 오수라는 사실이 가람 이병기 박사의 고증을 받
아밝혀졌고초등학교교과서에수록됐다. 
느티나무를 한자로는 괴목(槐木)이라 한다. 충북

괴산군(槐山郡) 일대에는 느티나무가 많다. 괴산군
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90여주에 이른다.
괴산에는 맛있는 대학찰옥수수도 나고 그늘 아래 편

히 쉴 수 있는 느티나무도 많으니 살기 좋은 고장임
에틀림없다.  
사진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소재 느티나무

(천연기념물 제274호). 이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,
높이 13m, 가슴 높이 둘레 8.7m, 나무의 중심에서 가
지의 길이는 동쪽으로 11.5m,
서쪽으로 14.1m 남쪽으로
12.4m, 북쪽으로 11.5m이다.
영주 순흥면 태장리에서는 지
금도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
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에
모여서동제를지낸다. 

숲에는갈등이없다

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

이우상〈소설가ㆍ동국대문창과겸임교수〉

느티나무 이야기

비틀림적고단단해목재중으뜸으로여겨

부석사무량수전, 해인사법보전기둥사용

천마총등임금의관으로도사용되고

구전으로전해지는개이야기에등장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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